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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6회 1차 시험 『가족관계등록법』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주&야)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 모두에
게 힘찬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험지 면수

◎ 2020년 출제 분석

1. 총 10문제 중 총칙에서 3문제, 신고각론에서 5문제(종합문제 2문제 포함), 등록부정정 1문
제 , 가족관계등록비송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 1책형 41번(2책형 41번)과 50번(2책형 47번) 2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되었으
며, 1책형 42번(2책형 42번)과 1책형 48번(2책형 45번) 2문제 정도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
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6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할 ‘기본문제’에 해당합니다.

   - 1책형 41번(2책형 41번) 문제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
규 제537호)’은 『기본서』에는 예규 전부를 수록하였으나, 『객관식』과 『조문·예규·선례의 맥
(脈)』에는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으며 강의에서도 강조하지 않은 예규이어서 수험생들 대부
분이 정답을 고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1책형 50번(2책형 47번)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는 문제 역시 법
조문의 준용규정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 1책형 42번(2책형 42번)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문제는 옳은 것 찾는 문제인데 정답이 
생소한 가사소송법 규정이라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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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책형 48번(2책형 45번)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찾는 문제 역시 쉬우면서
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출제 총평

1. 출제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 졌으며, 1책형 41번(2책형 41번), 1책형 50번(2책형 47번)을 
제외하고 평이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어, 성실히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
한 법률』 공부를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 간에 득점 차이가 날 것입니다.

2. 예년 대비 지문의 길이가 짧았으며(1.5p. ~ 2 p. ⇒ 1.25 p.로 줄어 듬), ‘옳은 것’ 찾는 
것도 2문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3. 전체적으로 법조문과 주요예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총 10문제 중 
6문제 득점하였으면 무난(無難)하고, 7~8문제 득점하였으면 고득점한 것입니다. 강의도 충
실히 듣고 공부도 성실하게 한 수험생이 고득점 하였을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4. 이번 2020 1차시험부터 종전보다 20분 더 시험시간이 주어진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배점 작은 과목들의 성적이 수험생들의 당락(當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0년 합격선(cut-line) 관련 예측 : 변동 없음

 2017년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뤄진 이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어렵
게 출제된 해였으며, 2018년은 다소 까다롭기는 하나 이전(~2016년 이전)의 난이도와 변별력
을 회복하였고, 2019년은 2018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예상 cut-line(합격선)과 관련하여 이번 2020년은 작년 대비 변화 없는 ‘0’으로 봅니다.

◎ 맺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한테도 위로받기 힘든 수험생활을 혼자서 묵묵히 견
뎌내고 끝까지 완주(完走)하여 응시(應試)한 수험생 모두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를 보냅
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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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